
미카와 면과 다케시마 공예관 

 

가마고리와 면의 연관성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면직물과 의류 산업은 수 세기 

동안 이 지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다케시마 공예관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전통 섬유 제조 기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연대기에 따르면 이 목화는 8 세기 인도 아대륙에서 온 여행객을 태운 배가 

가마고리의 서쪽, 오늘날의 니시오 시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일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여행객이 가져온 목화씨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목화 재배를 시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목화 재배는 16 세기까지 시작되지 않았지만, 시작한 이후 

미카와 지역(가마고리를 포함한 현재의 아이치현 동부)이 주요 생산지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면업은 17 세기부터 일반 사람들이 널리 입을 수 있을 만큼 면 의류가 

저렴해지면서 번창했습니다. 미카와 면과 지역 섬유 제조업체가 사용한 독특한 

줄무늬 패턴은 메이지 시대(1868-1912) 동안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마고리에서 

제 2 차 세계 대전 직후 몇 년간 섬유 생산이 정점에 이르렀고, 도시 안팎의 공장과 

작업장은 저렴한 직물 소비를 위한 전국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빠른 속도로 

섬유와 옷을 생산했습니다. 

 

섬유 산업은 더 이상 미카와에서 중요한 경제 요인이 아니지만, 면 생산의 유산과 

전통적인 과정은 여전히 지역 자부심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유산은 

강사들이 미카와 기술을 이용하여 면 컵 받침을 만드는 단계별 수업을 제공하는 

다케시마 공예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목화씨에서 무명 섬유를 

분리하는 방법, 면을 실로 만드는 방법, 전통적인 베틀에서 컵 받침을 짜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케시마 공예관은 다케시마 호텔과 다케시마 섬으로 가는 다리 근처의 슌제이엔 

정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